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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fake news is taking place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critical 
read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nalyze, evaluate, and read the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the media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s a core competency required 
as a 'democratic citizen' in order not to become an 'unintentional fake news distributor'. Accordingly, 
as one of the various implementation methods of critical reading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the 
aspects and strategies of critical reading of fake news were studied. As a result of analyzing fake news 
reading patterns, first, in a natural situation, as an unsuspecting news consumer, receptive reading 
was performed, but in a discriminatory situation, critical reading was performed as a suspicious news 
consumer. Second, ancestral and sequential reading appeared in natural situations, but non-advanced 
and regressive reading appeared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Third, ‘Reading through’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in natural situations, and ‘Reading meticulously’ was performed to utilize 
strategies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Reading strategies used by prospective teacher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fake news were analyzed in order of reliability, validity, and fairness. First, to verify reliability, 
prospective teachers used ‘checking provocative headlines’, ‘checking media information and baselines’, 
‘checking dates’, ‘checking sources of citation information’, and ‘Checking photos, tables, graphs, etc’ as 
reading strategies. In addition, validation of validity was used to ‘check logical errors or leaps through 
the derivation of arguments from sufficient evidence’ and to ‘check for unnecessary information 
interventions and judge the consistency of news configurations’. Finally, in order to verify fairness, it 
used a strategy of ‘checking whether various positions related to the issue were reflected’.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reading patterns of prospective teacher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fake news. 
Existing critical reading education is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serious 
fake ne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suitable for 
reading fake news.

Key words: Fake news, media literacy, fake news literacy, discriminating fake news, critical 
reading, reading patterns, reading strategies, eyes-track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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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힐러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가짜뉴스(fake news)’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
되는 과정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전세계를 혼란에 빠
트렸다. 국내에서도 잘못된 의학 정보와 확진자 정보, 총선과 맞물린 정치적 음모론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광범위한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달과 함께 심화된 사회 현상이다. 누구나 뉴스의 형태를 모방
하여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허위사실이 개인의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정보 편향성으로 이용자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어 자기신념을 재강화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쉬우며, 특정 개인과 집단을 공격하고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주
로 다루어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Oh et al., 2017).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고, 가짜뉴스의 유통 구조가 가진 개방성 때문에, 가
짜뉴스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제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제재할 경우 검열로 인
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적·예방
적·자율적 차원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예방적·자율적 차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 스스
로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짜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정 능력의 
경우, 누구나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유통 구조의 개방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판적 읽기 
교육이 필수적이다. 매체를 통해 접한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읽기 능력
은 ‘의도하지 않은 가짜뉴스 유통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 시민의 핵심 역량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읽기 교육의 다양한 실행 방법 중 하나로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양
상과 전략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가짜뉴스 판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예비 교사에게 반
드시 필요하므로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의 읽기 전략’을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 교사의 가짜뉴스(fake news) 판별 과정에서의 읽기 양상과 전략을 시선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선 추적 장치는 피험자인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적외선을 
눈에 투사하여 동공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실험 도구로, 독자의 읽기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독자의 시선의 이동을 통해 읽기 수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읽기 중 인지 과정을 추론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시선 추적 기법은 독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읽기 과정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
디어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읽기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근거를 탐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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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ncept of Fake News
국내에는 2016년 후반에 ‘fake news’라는 용어가 ‘가짜뉴스’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이후 가짜뉴스는 규제

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 가짜뉴스의 개념은 ‘첫째,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하여, 둘째, 허위의 사실을, 셋째, 속이려는 

의도로 조작한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Hwang & Kwon (2017)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Fig. 1과 같이 가짜뉴스와 유사 개념의 비교·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 내렸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가짜뉴스란 첫째, 상업적·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둘째, 수용자가 허구
임을 오인하도록 언론 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셋째,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포장한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짜뉴스는 초기 학자들의 좁은 개념 정의에서 나아가 다
양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Kim, 2019). 2018년 이후부터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가짜뉴스·오정
보·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각각 다르게 보자는 논의(Lee, 2018),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폐기하자는 논의(Kim, 
2018) 등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Kim (2020)은 언론사 보도 형식을 모방하지 않더라도 온
라인상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로 보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 전담팀이 가
짜뉴스로 고발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그 대상의 형식이 뉴스이거나 출처가 언론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이다.

Fig. 1. Concept of fake news (Hwang & Kwon, 2017)

이상에서 살펴본 가짜뉴스의 개념은 여전히 그 정의 및 규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고려하여 가짜뉴스를 ‘언론 보도 형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
서 초기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언론 보도 형식의 모방, 의도성, 허위성’이라는 세 요소에 맞춰 가짜뉴스를 ‘언
론 보도 형식을 모방하여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되는 거짓 또는 허위 정보’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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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trategies of Fake News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짜뉴스 읽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 내에

서 ‘가짜뉴스 리터러시’ 수준을 검토하고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 안에서도 
요인을 추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라 좋은 뉴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미 변화했다는 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층은 저널리즘의 
객관성보다는 전문성을 더 선호했으며, 나아가 이들은 다양한 정보들 중 ‘검증된 뉴스 제공’, 즉 ‘팩트체크’를 
원하기도 했다(Yoon, 2017).

팩트체크(fact check)란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사실 검증을 의미한다. 가짜뉴스 팩트체크는 가짜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뉴스의 진위 여부를 인식하고 판별하는 방법이나 절
차 또는 팩트체크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Jo, 2019).

현재 Facebook (2017), IFLA (2017), Kwon (2017), SNU Fact Check (2020) 등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에서 팩트
체크 요소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아닌 개인 뉴스 
소비자가 직접 팩트체크를 하는 방법에는 ‘헤드라인 확인, 언론사 확인, 바이라인 확인, 자료 출처 확인, 작성 
날짜 확인, 동일한 사안을 다룬 다른 뉴스 확인, 사진 정보 확인, 문법적 오류 확인, 뉴스의 생산 의도 확인’ 등
이 있다(Hyun, 2019).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읽기 전략’을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비판적 이해’ 능력 요인에 해당
하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세 요인으로 나누어 추출하되,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시된 팩트체크 
전략도 읽기 전략에 적용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Method

Subject
이 연구는 2020년 9월에 79명의 K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 검사를 실

Table 1. Reading strategies affecting authenticity  determination
Strategies

Reliability - Checking the Internet address (URL)
- Checking the provocative headline
- Checking media information and by-line
- Checking the date
- Checking the by-line
- Checking the source of cited information
- Looking closely at the photos, tables, graphs, etc
- Checking for grammatical errors

Validity - Confirming logical errors or leaps through the process of deriving arguments from evidence
- Checking unnecessary content intervention and determining the consistency of news composition

Fairness - Judgeing whether to reflect various positions on the same issue
- Detecting prejudices posted in claims or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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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후, 동월에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을 총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2020년 11월 2일
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예비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여 가짜뉴
스 판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선추적 데이터 및 사후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검사의 피험자는 사전 검사에 참여한 예비 교사 79명 중 본 검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예비 교사로 구성
되었는데, 모두 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하고 있었다. 시선 추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90% 이상의 데
이터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90% 이상의 시선 추적률을 보인 피험자를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사전 역량 검사에서 확인한 최
종 연구 대상자 5명의 가짜뉴스 판별 역량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Reading Task
읽기 과제로 제시된 뉴스는 가짜뉴스 4편과 사실 뉴스 1편으로 총 5편이었다. 뉴스들은 SNU fact check 사이

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들 중 이미 진위가 판별난 뉴스들을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온라인 뉴

스 형식을 갖추어 재작성하였다. 뉴스의 주제를 코로나19로 한정한 이유는 첫째, 코로나19는 2020년에 사회
적 혼란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가짜뉴스가 이미 우리 사회에 확산
되어 있었고, 셋째, 사회적 맥락 내로 피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읽기 과제는 뉴스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뉴스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였다. 한국언론진흥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온라인 뉴스 형태로 제시하면 모바일 메신저 형태(예: 카카
오톡)로 제시할 때에 비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Oh & Park, 2017), 5편 모두 뉴스 형태를 
갖추어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의 구체적인 구성은 5편 모두 ‘헤드라인–리드–본문-이미지’로 동일하게 하였
다. 리드는 2줄, 본문은 약 10문단, 이미지나 표는 2개로 통일하여 뉴스를 구성하였다.

뉴스의 판별 난이도는 ‘상’ 수준으로 어렵게 조절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예비 교사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험자가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하고 있는 예비 교
사이므로 읽기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맞춰 가짜뉴스의 난이도를 어렵게 조절했다. 그리고 둘
째, 가짜뉴스의 판별 난이도가 너무 쉬울 경우 읽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문가 협
의와 예비 실험을 통해 가짜뉴스임을 알아차리기 쉬울 경우 읽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진위 여
부를 판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읽기 전략의 활용을 탐색해야 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판별 난이
도를 어렵게 하여 뉴스를 작성하였다.

또한, 다섯 편 모두 글자 수는 약 1,550자 정도로 24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세로로 하였을 때의 크기에 맞추
어 작성하였으므로 스크롤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개발한 읽기 과제는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Discriminatory Success rate of the Subject
Subject Pre-inspection(%) 

S1 40
S2 0
S3 40
S4 20
S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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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스를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의 읽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
인가’ 하는 점이었다. Ⅱ에서 고찰한 가짜뉴스 읽기 전략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읽기 전략과 관련된 관심 영역(AOI)의 설정 역시 고려하여 읽기 과제로서의 뉴스를 작성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할 때의 기준인 신뢰성·타당성·공정성도 미리 고려하였다.

Experiment using Eye-tracker
본 검사에서 예비 교사의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읽기 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 도구로 사용한 것은 시선 

추적 장치(Eye-tracker)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글형 시선 추적 장치 Tobii pro glasses 2를 이용하였다.
본 검사에서의 실험 도구 설치 상태는 Fig. 2와 같다. 피험자인 예비 교사가 착용한 시선 추적 장치를 통

해 촬영되는 눈동자 움직임은 연구자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Tobii pro glasses controll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됐다. 시선 추적 영상과 함께 시선 추적률이 산정되며, 시선 추적 데이터를 통해 고정
(Fixation), 방문(visit), 도약(Sacade) 등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험자가 보는 컴퓨터의 모니터 크기는 24인치로 52.9 cm×29.8 cm이며, 컴퓨터 모니터와 피험자 간
의 거리는 약 60cm를 유지하였다. 측정 시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측면에 위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피험자가 읽기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특이점을 기록하여 사후 인터뷰에서 활용하였다.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나타난 읽기 양상과 전략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집된 시선 추적 데이터는 Tobii pro 
lab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험 직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 사후 인터뷰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시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OI
시선 추적 연구에서 AOI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과제의 특정 영역에 대하여 시선 고정 지속 시간이

나 시선 고정 수 등과 같은 데이터로 시선 추적 데이터를 정량화하기 위해 설정하는 영역이다. AOI를 설정하
여 얻게 된 시선 고정 수, 시선 고정 지속 시간, 방문 수, 방문 지속 시간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영역에 대한 
피험자의 시각적 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Kim, 2017).

Fig. 2. Experimental tools install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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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읽기 과제를 개발할 때부터 AOI 설정을 고려하였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그에 따라 읽기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Tobii pro lab을 활용하여 각각 AOI로 설정하였다. 읽기 전략의 활용을 단어나 
짧은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요인의 경우는 해당되는 영역을 부분적으로 AOI로 설정하였다. 하
지만 타당성이나 공정성과 같이 문단이나 글 단위로 검증해야 하는 요인은 문단별로 AOI를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뉴스 5편에 설정한 AOI는 아래와 같으며, Fig. 3은 AOI 설정의 예이다.

 · 주소    · 바이라인   · 사진이나 표
 · 헤드라인   · 날짜    · 본문(문단별로 설정)
 · 언론사    · 리드 

Fig. 3. Example of AOI settings

Results

Differences in Reading Patterns in Natural and Discriminatory Situations
시선 추적 기법을 활용한 본 검사는 읽기를 2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다. 각 단계의 읽기 과제는 동일했으며

(반복적 제시), 1단계는 뉴스 소비 단계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읽기이고, 2단계는 진위 판별 단계로 판별 
상황에서의 읽기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과 판별 상황에서 동일한 읽기 과제가 주어졌을 때 피험자
의 읽기 수행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했다. 그 결과 상황에 따라 피험자의 읽기 양상에는 세 가
지의 차이가 발견됐다.

첫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의심하지 않는 뉴스 소비자’로서 수용적 읽기를 했지만, 판별 상황
에서는 ‘의심하는 뉴스 소비자’로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했다. 실험이 끝난 직후 실시한 설문 조사 중 ‘평소 기
사를 읽을 때 가짜뉴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며 읽는다.’라는 문항에 피험자의 80%가 ‘그렇지 않다’라
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Song, & Choi

Brain, Digital, & Learning. 2021 Vol. 11 No. 4 596

연구자: 평소에 기사를 읽을 때 가짜뉴스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나요?
S1: 네. 의심하지 않아요. 읽다가 진짜 너무 이상하면 그땐 의심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모순적이지 

않은 이상 의심하진 않는 거 같아요. 기사를 읽을 땐 기사는 당연히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읽
는 편이에요.

사후 인터뷰에서 예비 교사들은 뉴스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로 ‘뉴스라는 것 자체를 신뢰롭다고 생각한다’
는 공통된 답을 했다. 피험자들은 뉴스 역시 특정한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생산자의 의도에 의해 만
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러한 이해의 부족이 ‘의심하지 않는 뉴스 소비자’로서 수용적 읽
기의 태도로 이어진 것이다.

Fig. 4. Gaze plot of natural (left) and discriminative (righ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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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피험자들은 읽기 과제인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
는 ‘수용적 읽기’를 수행했다면, 판별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동일한 뉴스의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것이다.

둘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선조적이고 순차적으로 읽기를 수행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비
선조적이고 회귀적으로 읽기를 수행했다. 위 Fig. 4는 읽기 과제인 뉴스1을 읽을 때 나타난 눈동자의 움직임
을 나타낸 피험자 S3의 Gaze Plot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총 278번의 고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문장의 순
서에 따라 한 줄씩 차례대로 읽는 선조적이고 순차적인 읽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판별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약 2.3배 많은 총 654번의 고정을 하였는데, 본문을 읽다가 헤드라인
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표와 본문을 오가며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비선조적이며 회귀적인 읽기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 판별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속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읽었던 이유는 뭔가요?
S2: 읽는데 기사의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앞에서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해서 돌

아갔던 거 같아요. 자연스러운 읽기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쭈욱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한 정도예요. 
그런데 판별할 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뭘 확인해야 할까?" 하며 뉴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읽다 보니 앞으로 자꾸 돌아간 거 같아요.

즉,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첫 번째 고정에서 마지막 고정에 이르기까지 뉴스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선조
적이고 순차적인 읽기를 수행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첫 번째 고정에서 마지막 고정을 할 때까지 본문 내용
과 헤드라인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이 읽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기 위
해 비선조적이고 회귀적인 읽기를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시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문단별 첫 고정 
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읽기 과제인 뉴스2에 나타난 피험자 S2과 S3의 문단별 첫 고정 시간에 대한 데이터이다. 자연스
러운 상황의 경우 시간의 흐름과 문단별 읽기의 순서가 일치하지만, 판별 상황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과 문단
별 읽기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판별 상황에서는 자신이 읽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문단
과 문단을 오가며 회귀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읽는 양상을 보인다.

Table 3. The first fixed time for each paragraph of the body of  News2

News (paragraph)
Subject

S1 (seconds) S3 (second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First 3.48 4.76 7.78 25.16
Second 7.58 20.13 32.09 17.63
Third 12.75 20.54 39.26 49.65
Fourth 17.98 46.54 55.40 72.14
Fifth 20.70 12.63 68.58 80.44
Sixth 27.76 13.16 83.62 18.14
Seventh 39.06 17.17 93.77 115.34
Eighth 40.50 17.43 97.72 18.83
Ninth 42.91 14.95 98.71 118.75
Tenth 43.55 14.04 106.3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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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내용 파악을 위한 ‘훑어 읽기’가 나타났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전략 활용을 
위한 ‘꼼꼼하게 읽기’가 나타났다. 피험자 5명의 뉴스를 읽은 시간과 총 고정 수를 평균으로 산출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판별 상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의 Table 4를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판별 상황이 읽은 시간도 길고 고정 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험자들이 판별 상황에서 뉴스를 더욱 꼼꼼하고 섬세하게 읽었음을 의미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는 뉴스를 전체적으로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를 했다면, 판별 상황에서는 뉴스의 내용들을 검증하고 
분별해야 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하게 읽은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훑어 읽기’를 수행하는 양상에서는 
Jakub simko et al. (201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피험자의 관심이 읽
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된다는 Jakub simko et al. (201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관심이 
없는 주제라 하더라도 뉴스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모두 읽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Table 4. Read time and fixed number according to the  situation

Task

  Analysi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Reading time 
(seconds)

Fixed number 
(times)

Reading time 
(seconds)

Fixed number 
(times)

New1 105.81 304.8 185.7 556.4
New2 125.60 355.2 132.4 379.8
New3 131.23 356.2 147.7 403.0
New4 118.42 339.4 136.0 387.0
New5 114.57 334.2 157.2 482.8

Table 5. Analysis of eye-tracking data in natural  situations
Degree of Interests Reading time (seconds) Fixed time (seconds) Fixed number (times)

New1 Very High 101.26 77.68 285
New2 High 108.88 90.30 358
New3 Very Low 133.62 105.78 390
New4 Normal 126.88 102.68 397
New5 Very Low 97.52 78.17 316

이러한 결과는 Table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2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보면, 매우 관심이 있는 주제라고 답
한 뉴스1의 고정 시간이 77.68초인데, 관심이 없는 주제라고 답한 뉴스3과 뉴스5는 고정 시간이 105.78초와 
78.17초로 둘 모두 관심이 있는 뉴스1보다 더 오래 시선을 고정했다. 피험자의 뉴스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 고정 시간이나 고정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읽기 행동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관심의 정도가 읽기 행동에 반영된다는 Jakub simko et al. (2019)의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연구자: 관심이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은 이유는 뭔가요?
S2: 코로나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 거지, 정치 관련된 거는 굳이 끝까지 읽진 않는 편이에요. 관심

이 없으니까. -중략-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자체의 중요성이 읽기의 동기가 됐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가가 관심보다 기사를 더 읽게 만드는 힘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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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제에 대한 피험자의 관심보다는 ‘주제의 중요성’이나 ‘주제가 자
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피험자들의 읽기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심이 없는 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자신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피험자의 읽기 행동에 영
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읽기 시간은 피험자의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보다 ‘배경지식의 유무’와 더 
관련이 있었다. 배경지식이 있는 경우 뉴스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었으나,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엔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했으므로 더 오랜 시간 시선을 고정했으며, 고정 수도 더 많았다.

Table 6. Analysis of eye-tracking data with or without background  knowledge
Degree of Interests Background 

knowledge
Reading time 

(seconds)
Fixed time 
(seconds)

Fixed number 
(times)

New1 Very High High 101.26 77.68 285
New2 High Low 108.88 90.30 358
New3 Low Very Low 133.62 105.78 390
New4 Normal Low 126.88 102.68 397
New5 Low Normal 97.52 78.17 316

Table 6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S2의 배경지식 유무와 시선 추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자료이다. 고정 시
간이 길고 고정 수가 많은 순으로 읽기 과제를 정리하면 ‘뉴스3-뉴스4-뉴스2-뉴스5-뉴스1’의 순이다. 그리고 
이 순으로 배경지식의 유무를 대응시켜 정리하면 ‘전혀 없음-없음-없음-보통-있음’이 된다. 가장 오래 시선을 
고정한 뉴스3은 배경지식이 ‘전혀 없음’이나, 가장 적게 시선을 고정한 뉴스1은 유일하게 배경지식이 ‘있음’
이라고 응답한 읽기 과제인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험자의 ‘주제에 대한 관심
의 정도’가 아니라 ‘배경지식의 유무’가 고정 시간과 고정 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스러운 상황과 판별 상황에서 읽기 양상의 이러한 차이는 피험자들의 읽기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판별 상황에서는 뉴스 내용의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을 검증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읽기 상황에 따라 피험자인 독자들은 읽기 목적을 다르게 설정했고, 그러한 목적이 읽기 행동에 반영되어 상
황에 따라 다른 읽기 양상을 보인 것이다.

Read Strategies to Verify Reliability
피험자들이 뉴스 다섯 편을 읽으며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활용한 전략은 Table 7과 같은데, 연구

자가 의도했던 가짜뉴스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중 ‘인터넷 주소 확인하기’와 ‘맞춤법 확인하기’를 제외
한 5개의 전략은 피험자들이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모두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Read strategies to verify  reliability
Strategies used by subjects

- Checking the provocative headline - Checking the source of cited information
- Checking media information and by-line - Looking closely at the pictures, tables, graphs, etc
- Checking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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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들이 가짜뉴스 진위 판별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첫 번째 전략은 ‘자극적인 헤
드라인 확인하기’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확인하기’는 피험자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락이었다. 헤드라인과 본문 내용과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헤드라인의 자극성을 판단했는데, 이를 
위해 본문을 읽고 다시 헤드라인으로 돌아가는 회귀적 읽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상황
과 판별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헤드라인에서의 총 고정 시간과 총 고정 수에 차이가 났으며, Heat Map에서도 
헤드라인에 시선을 집중하는 정도는 확연하게 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8을 보면 총 고정 시간과 총 고정 수 모두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판별 상황에서 훨씬 더 그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뉴스1을 읽을 때의 피험자 S5의 Heat Map의 일부분인데, Heat Map에서도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는 헤드라인에 대한 고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판별 상황에서는 헤드라인에 대한 고정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데 헤드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Table 8. Fixed time and fixed number of News3  headlines
Total fixed time (seconds) Total fixed number (time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S1 0 0.24 0 2
S2 0.12 8.92 1 33
S3 3.27 9.09 13 38
S4 1.35 15.09 4 34
S5 0 0.91 0 6

Fig. 5. Heat map in the headline region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연구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헤드라인을 거의 보지 않나요?
S1: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기사를) 클릭하기 전에 이미 제목은 읽었으니까요. 기사 페이지를 일단 열면, 

본문만 읽지 제목을 다시 읽진 않아요. 기사 제목을 보고 이걸 클릭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후엔 다시 
안 읽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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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판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S1: 본문을 읽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요, 헤드라인을. 그리고 나서 본문과의 일치성을 확인

해 보는데, 헤드라인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극적이라고 느껴요.
S5: 저는 제목을 (판별 근거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목은 모든 내용을 아울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만, 판별 상황
에서는 헤드라인이 가짜뉴스임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진위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 전략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Gaze plot in the headline area

News 3

News 5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는 피험자마다 의견이 달랐으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가짜뉴스 판별 전략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
다. 피험자인 예비 교사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문과의 일치성이었다. 헤
드라인은 뉴스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내용과 헤드라인의 일치성
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과 헤드라인을 끊임없이 오가며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다. 헤드라인 부분에 대한 S2의 
Gaze Plot인 Fig. 6을 보면 헤드라인에 나타난 고정의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다. 뉴스3은 10번대부터 600번대
까지 고정의 순서가 나타나며, 뉴스5도 10번대부터 500번대까지 고정의 순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헤드라
인에 대한 고정 순서의 분포가 순차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피험자들이 헤드라인으로 회귀
하여 본문과의 일치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예비 교사들이 진위 판별 과정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두 번째 전략은 ‘언론사 정보 및 바이라
인 확인하기’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언론사 정보와 기자 정보가 드러나는 바이라인에 시선을 거의 집
중하지 않았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언론사 정보 및 바이라인 확인하기’를 통해 뉴스의 진위를 판별했다. 피
험자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언론사 정보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언론사 정보를 확
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를 검토했다. 이러한 차이는 Heat Map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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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저는 가짜뉴스 판별에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는 헤드라인과 내용이 일치
하는지, 언론사가 정확한지, 언론사와 바이라인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봤던 거 같아요.

S4: 아는 언론사가 나오면 반갑더라구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본문에 집중을 했고, 언론사는 안 봤어요.

Fig. 7은 피험자 S3의 뉴스3을 읽을 때의 Heat Map 중 언론사 정보 및 바이라인 부분이다. 자연스러운 상황
에서는 언론사 정보와 바이라인에 고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판별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고정이 일
어났음이 뚜렷하게 보인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내용 파악이나 정보의 수집이 목적이었으므로 언론사나 
바이라인을 읽을 필요가 없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이들의 정보가 정확한지가 진위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예비 교사들이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활용한 세 번째 전략은 ‘날짜 확인하기’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읽지 않고 넘어갔던 뉴스의 작성 날짜와 수정 날짜를 판별 상황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며 읽는 양상을 보였다.

Fig. 7. Heat map in the media information and byline area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Table 9. Fixed time and fixed number for date  area
Total fixed time (seconds) Total fixed number (time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New1 0.12 1.15 0.2 3.60
New2 0.40 1.35 1.0 4.00
New3 0.00 0.83 0.0 2.80
New4 0.00 0.33 0.0 1.20
New5 0.22 1.45 0.8 4.00

Average 0.14 1.02 0.4 3.12

연구자: 자연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판별 상황에서는 날짜를 확인한 이유가 뭔가요?
S2: 날짜도 신뢰성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요. 제보 일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성 날짜

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 봤는데…… (중략) 또, 기사 작성일은 9월인데 사진
은 10월 확진자 수까지 나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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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umber of visits in the date area (times)

S3: 날짜가 이상해서 확인해 봤어요. ‘본문 내용상 저 날짜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거 같아요.
S4: 날짜가 기사를 쓴 날짜는 8월인데 표는 9월까지 있길래… 이런 건 사실 판별 안 할 때(자연스러운 상황)

는 절대 안 보죠! 자연스럽게 읽을 땐 그냥 넘겼어요.
S5: 기사 쓴 날짜와 기사 안의 내용이 맞는지, 시간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눈

이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일단 숫자들만 빠르게 확인했거든요.

Table 9는 뉴스 5편의 날짜(AOI) 영역에 피험자들이 시선을 고정한 시간과 고정 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뉴
스 5편 중 뉴스3과 뉴스4의 경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피험자 5명 모두 단 한 번도 날짜에 시선을 고정하
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날짜에 시선의 고정이 일어난 뉴스의 경우에도 판별 상황과 비교하면 그 차
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뉴스 5편의 평균을 보면 피험자들은 날짜 영역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0.14초 고
정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약 7배 많은 1.02초 시선을 고정했다. 고정 수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0.4회 고정했지만, 판별 상황에서는 약 7배 많은 3.12회를 고정했음을 알 수 있다. 판별 상황에서는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보다 날짜 영역에 고정 지속 시간이 길고 고정 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날짜 확인하기’가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는 읽기 전략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Fig. 8은 날짜 영역의 평균 방문 수를 분석한 자료이다. 뉴스 5편 모두 자연스러운 상황보다 판별 상황에서 
날짜 영역에 더 많이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판별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날짜 영역을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
은 날짜와 뉴스 본문·사진·표 등을 오가며 일치성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검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예비 교사들이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활용한 네 번째 전략은 ‘인용 정보의 출처 확인하기’이다. 피험자들
은 인용 정보의 출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거나 전문가의 의견인지 등을 확인했다.

연구자: 인용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S1: 출처를 확인해 봤어요. WHO, 대한적십자사 등은 출처가 믿을 만하다고 느꼈어요. 또, 도표 같은 경우 

기관명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서 출처는 믿을 만하다고 느꼈구요.
S4: 기사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전문기관에 대한 인용이 많아서 신뢰했어요. 만약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건청장’ 이런 식의 대명사로만 밝혔으면 신뢰성이 좀 떨어졌을 거 같아요.



Song, & Choi

Brain, Digital, & Learning. 2021 Vol. 11 No. 4 604

Fig. 9. Heat map in citation source area : natural (left) and discriminative (right)

Fig. 9는 뉴스3의 피험자 S3의 Heat Map이다. 빨간 네모로 표시해 둔 부분이 인용 정보의 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연스러운 상황에 비해 판별 상황에서 출처 부분에 더 오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판별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인용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검증하며 진위 판별의 전략으
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들은 출처가 국가 기관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기관의 경우 더욱 신뢰
했으며, 출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관명과 전문가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가 실제로 한 이야기인지, 전체 중 일부분만 인용하여 뉴스의 내용에 유리하게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등 그 인용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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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비 교사가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활용한 다섯 번째 전략은 ‘사진·표·그래프 등 자세히 보
기’이다. 표와 그래프는 피험자에 따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세히 보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러
운 상황과 판별 상황에서 표와 그래프를 자세히 보는 것은 그 목적이 달랐다.

[Subjects Who do not Read Tables and Graphs in Natural Situations ]

S1: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진은 그냥 넘겼구요. 도표는 해석하는 게 귀찮아서요, 도표가 해석되어 있
는 본문만 그냥 읽었어요. (중략) 판별할 때 회귀한 이유는 도표 내용과 본문과의 일치성을 확인해서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S3: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표는 내용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음… 표는 해석을 해야 하는 내
용이니까, ‘본문에 있는데 굳이 뭐 하러 해석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읽은 거 같아요. (판별 상
황에서는) 숫자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그래프의 크기를 일부러 확연하게 다르게 해서 정보를 부풀리
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표와 본문의 내용의 일치를 확인했구요. 기사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싶어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읽었
어요.

[Subjects Who Read Tables and Graphs in Natural Situations]

S2: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원래 (본문보다) 매체를 더 잘 보는 편이에요. 표로 정리되어 있으면 본문
을 읽는 거보다 (표를 보고) 대충 ‘아~ 이런 식이구나’ 하고 내용을 파악해요. (중략) 판별할 땐 매체(표)
와 본문의 일치성을 확인하느라 자꾸 오가며 읽었어요.

S4: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원래 사진을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도표 이런 자료도요. 도표 같은 거에 정
보가 집약되어 있을 거 같아서 꼼꼼히 보는 편이고, 약간 그게 눈에 들어오기 쉬우니까, 먼저 그걸 보고 
글을 읽는 편이에요. (중략) (판별 상황에서) 표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봤어요. 내가 읽었던 게 이게 맞는
지 확인해 봤어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표와 그래프를 읽는 피험자들은 본문의 내용이 표와 그래프에 집약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본문 대신 표나 그래프를 읽었고,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은 표의 내용이 본문에 있다고 판단하고 표
를 읽지 않고 본문을 읽었다. 하지만 표와 그래프를 읽는 피험자들도, 표와 그래프를 읽지 않은 피험자들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와 그래프를 읽는 목적은 ‘내용 파악’과 ‘정보 수집’으로 동일했다.

Table 10. Fixed time for tables and graphs in News3 (seconds)
Subjects who don't read 

tables and graphs
Subjects reading 
tables and graphs

S1 S3 S2 S4
Tables A natural situation 1.29 6.76 25.19 24.46

Discriminating situation 10.37 10.13 23.96 10.56
Graph A natural situation 1.97 1.14 23.70 10.08

Discriminating situation 10.88 4.87 15.14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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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은 읽기 과제 중 뉴스1과 뉴스4의 주장과 근거 문단에 대한 시선의 고정 시간을 분석한 자료이다. 
주장이 담긴 문단의 경우 자연스러운 상황과 판별 상황에서 뉴스1은 ‘5초 → 4.04초’로, 뉴스4는 ‘5.85초 → 
4.04초’로 두 읽기 과제 모두 시선의 고정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근거 문단은 자연스러운 상
황보다 판별 상황에서 뉴스1과 뉴스4 모두 더 오래 시선을 집중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내용 파악
에 목적을 두고 결론(주장)을 중심으로 읽었다면, 판별 상황에서는 결론(주장)을 근거로부터 어떻게 도출해 
내는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뉴스의 주장이나 결론은 피험자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미 숙지한 상
태였으므로 판별 상황에서는 주장과 결론이 타당한지를 따져 보기 위해 근거가 담긴 문단에 더욱 집중한 것
으로 보인다.

S1: 관련 없는 법률을 가져와서 근거로 썼더라구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S2: 이 기사(뉴스1)에서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아직은 없다!’였거든요. 

근데 막상 결론은 ‘된다!’인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별했어요. 자꾸 서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Table 10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와 그래프를 읽는 피험자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의 뉴스3의 표와 그래
프에 대한 고정 시간을 비교한 자료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와 그래프를 읽지 않는 피험자들은 판별 상
황에서 고정 시간이 늘었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표와 그래프를 읽는 피험자들은 판별 상황에서는 오히
려 고정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와는 별개로, 판별 상황에서는 모든 피험자들
이 표와 그래프를 다시 확인하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그 신뢰성을 검증하며 진위 판별의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다.

Read Strategies to Validate Validity
피험자들이 실제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들을 ‘충분한 근거로부터 도출한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논리적 오류나 비약 판단하기’와 ‘불필요한 정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뉴스 구성의 일관성 판단하기’ 
두 가지이다. 연구자가 의도했던 전략들을 피험자들은 모두 활용해서 뉴스의 진위를 판별했다.

먼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첫 번째 전략은 ‘충분한 근거로부터 도출한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논
리적 오류나 비약 판단하기’이다. 피험자들은 읽기 과정에서 타당하고 충분한 그거 유무를 통한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주장에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를 판단했다.

Table 11. Fixed time for evidence and argument  paragraphs
Configuration That paragraph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New1 Argument Tenth 5.00 4.04
Basis Fourth 4.97 8.41

Fifth 11.36 12.27
Sixth 4.98 10.94
Seventh 4.86 17.11

New4 Argument Eighth 5.85 4.03
Basis Fifth 3.27 10.52

Sixth 8.12 8.82
Seventh 3.66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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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근거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합한지를 판단했다. 그리고 주장
과 관련이 없거나 근거로부터 주장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견되면 논리적 오류와 비약을 확인하
고 타당성을 낮다고 검증했다.

다음으로 예비 교사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두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정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뉴스 구성의 일관성 판단하기’이다. 피험자들은 뉴스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내용은 없는지, 그러한 내용이 뉴스의 구성이나 내용의 일관성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점검했다.

Table 12. Fixed time for paragraphs containing unnecessary  information
Fixed time(second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New2 8.75 6.99
New4 17.05 14.76

S1: 일관성 없이 관련성 없는 내용이 자꾸 개입되더라구요.
S2: 이 내용이 굳이 왜 들어가 있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S5: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크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구성이 조금 이상했던 거 같아요. 제목이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내용인데 본문에서 그 내용은 적고 오히려 다른 내용이 더 많아서… 일관성 
없는 구성인 거 같긴 했어요.

Table 12는 뉴스2와 뉴스4의 불필요한 정보가 개입된 문단에 대한 고정 시간을 분석한 자료이다. 자연스러
운 상황과 판별 상황에서의 고정 시간을 비교해 보면 뉴스2는 ‘8.75초 → 6.99초’로, 뉴스4는 ‘17.05초 → 14.76
초’로 판별 상황에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고정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험자들이 해
당 부분이 뉴스의 결론이나 주장과 관련 없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집중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의 개입이 글의 논리를 해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피험자들은 
판단했다. 뉴스의 내용 중 주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낮다고 검증하는 전
략으로 활용한 것이다.

Read Strategy to Verify Fairness
피험자들은 진위 판별 과정에서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안에 관련한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었는지 확

인하기’ 전략을 활용했다. 전략을 사용하는 동안 피험자들은 문제를 다양한 과점에서 조망하고 있는지, 보도 
사안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장이나 진술에 게재된 편견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공
정성을 검토했다.

S1: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느껴서 공정성을 매우 낮다고 줬어요. 기사의 내용
이 전체적으로 편파적이기도 했고, 일관성 없이 관련성 없는 내용이 자꾸 개입되어서 공정성이 없다고 
느꼈어요.

S2: 한쪽 입장만 나와서… 우한 연구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집어넣어서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끄는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공정성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여러 입장이 나와 있긴 한데, 결국 한쪽의 입장만 자신의 근거로 삼았으니까 공정성을 
없다고 판별했어요. 정보를 제공할 때 양측 모두를 제공하는지, 하나를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지, 
그런 걸 보는 거 같아요.



Song, & Choi

Brain, Digital, & Learning. 2021 Vol. 11 No. 4 608

뉴스2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낮게 만든 읽기 과제로 Table 13은 뉴스2의 피험자별 고정 수를 분
석한 자료이다. S4를 제외한 피험자들은 판별 상황에서의 고정 수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피험자들이 판별 상황에서 뉴스를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읽었음을 의미한다.

Fig. 10은 뉴스2에 대한 S3의 Heat Map인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는 더 많은 
시선의 고정을 통해 뉴스를 꼼꼼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뉴스를 비선조적이고 회귀적으로 읽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성을 검증할 때처럼 피험자들이 뉴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공정성을 검증하는 
읽기 행동이 시선 추적 데이터상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뉴스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용
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검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험자들은 뉴스의 본문을 다 읽고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쪽
으로 치우친 편향된 내용이 아닌지, 기자가 특정한 관점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포를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생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고려했다. 사전 검사에서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제시하면 공정성이 있다고 검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검
사의 피험자들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제시하더라도 양과 질을 따져 양측의 입장을 생산자가 어떻게 활용하
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Fake News Identification Results
Table 14는 본 검사에 참여한 피험자 5명의 판별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뉴스2와 뉴스5는 5명의 피험자가 

모두 판별에 성공했고, 뉴스1, 뉴스3, 뉴스4는 3명의 피험자만 판별에 성공했다.

S4: 공정성에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글의 목적이 뭔가,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구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딱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판별 상황에서는 
많이 생각한 거 같아요. 공정성이 낮았다고 생각한 뉴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이었고… (중략) 
읽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는 거… 공포를 줌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니
까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별했어요.

Table 13. Fixed time for paragraphs containing unnecessary  information
Fixed time (seconds)

A natural situation Discriminating situation
S1 193.0 295
S2 380.0 470
S3 375.0 550
S4 554.0 366
S5 457.0 429
Average 39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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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eat map on news 2 : natural (left) and discriminative (right)

Table 14. Discriminant results by  subject
S1 S2 S3 S4 S5 Success rate(%)

New1 ○ ○ ○ X X 60
New2 ○ ○ ○ ○ ○ 100
New3 X ○ ○ ○ X 60
New4 ○ X ○ ○ X 60
New5 ○ ○ ○ ○ ○ 100
Success rate (%) 80 80 100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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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에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2020년 11월에 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전략이 피험자들의 판별에 영향을 미쳤다. 진위 판별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판별 전략을 활용하여 뉴스의 내
용을 검증하였고, 가짜임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확인한 경우 오히려 짧은 시간 내 판별을 마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 3시간 정도의 짧은 활동이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근데도 그때의 활동이 오늘 실험
에서의 판별에 도움이 된 건가요?

S2: 고등학교 때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 ‘근거를 확인해 봐야 하고, 인용 출처를 확인해야 하고,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읽어야 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려면 ‘기자나 날
짜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인용 출처를 확인해 봐야 하고’ 등등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 같
아요. 그 전에 가짜뉴스 판별 검사를 할 때는 확신 없이 긴가민가 했는데, 배우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했어요. 짧은 활동이었지만, 아예 가짜뉴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판별 전략
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기사를 읽어 보자’ 이 정도였
는데, 이번에는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판별 전략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그 전략을 읽혀서 뉴스
를 읽으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배우니까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 전에는 가
짜뉴스를 전혀 몰랐나요?) 가짜뉴스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가짜뉴스라는 게 지라시 같은 거? 휴대
폰으로 오는 거! 그거만인 줄 알았는데, 지라시로 막 누구랑 누가 연애를 한다더라~ 뭐 이런 것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뉴스 형식으로도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S5: 진짜 옛날에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모론 같은 것도 재밌으니
까 거의 다 믿었던 거 같은데, 활동 이후에는 뭔가 좀 더 의심을 하게 되긴 했어요. 일단 인식의 문제인 
거 같아요. 많은 시간 동안 배운 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판단을 못 했구나 하는 게 
영향을 미쳤던 거 같아요. 인식과 자각에서 변화가 생기고 의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의 영향은 판별 성공률에도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본 검사 모두에 참여한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판별 역량을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 전과 후에 예비 교사의 가짜뉴
스 판별 역량에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15는 사전 검사와 본 검사 모두에 참여한 피험자 5명의 판별 성공률을 
비교한 자료이다. 피험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5명 모두 판별 성공률에서의 성장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사전 검사 후 실시한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이 이후 판별 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다.

Table 15. Compare subjects' discriminative success  rates
Subject Pre-test (%) test (%)
S1 40 80
S2 0 80
S3 40 100
S4 20 80
S5 20 40



Analysis of Reading Patterns and Strategies of Pre-service Teacher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Fake News : An Eye-tracking Study

Brain, Digital, & Learning. 2021 Vol. 11 No. 4 611

피험자들은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비판적 읽기 전략에
서 나아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짜뉴
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본 검사에서 확신을 갖고 전략들을 활용하여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게 했고, 그 
결과 판별 성공률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의 예비 교사의 읽기 전략을 분석해 봄

으로써 가짜뉴스 읽기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에 따른 읽기 수행 양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차이를 확인했다. 첫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의심하
지 않는 소비자로서 수용적 읽기를 수행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의심하는 뉴스 소비자로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했다. 피험자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의 일상적 읽기에서는 뉴스는 신뢰할 만한 매체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뉴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읽기를 수행했
다. 뉴스에도 특정 계층의 이데올로기와 생산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수용적 읽기
의 태도로 이어진 것이다. 반면, 판별 상황에서는 읽었던 내용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고 신뢰성·타당
성·공정성을 검증하며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했다.

둘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선조적·순차적 읽기가 나타났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비선조적·회귀적 읽기
가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뉴스를 제시된 순
서대로 선조적이고 순차적으로 읽는 경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판별 상황에서는 전략 활용을 통해 뉴스의 내
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먼저 찾아 읽거나, 본문을 읽다가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등 
비선조적이고 회귀적 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내용 파악을 위한 ‘훑어 읽기’를 수행했으나, 판별 상황에서는 전략 활용을 
위한 ‘꼼꼼하게 읽기’를 수행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피험자들은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를 전
체적으로 한번 훑어 읽는 경향이 있었다.

가짜뉴스 판별 과정에서 예비 교사가 활용한 읽기 전략은 신뢰성·타당성·공정성 순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먼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 교사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확인하기’, ‘언론사 정보 및 바이라인 확
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인용 정보의 출처 확인하기’, ‘사진·표·그래프 등 자세히 보기’를 읽기 전략으로 활
용했다. 다음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로부터 도출한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논리적 오
류나 비약 판단하기’와 ‘불필요한 정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뉴스 구성의 일관성 판단하기’를 전략으로 활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관련한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전략
을 활용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어 교과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
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비판적 읽기 교육만으로는 더욱 교묘해지
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뉴스
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응
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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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읽기 전략이나 팩트체크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신
뢰성·타당성·공정성을 검증하는 전통적인 읽기 전략에서 더 나아가 뉴스 읽기에 더 전문화된 팩트체크 전략
을 국어과 교육과정 내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학습자 개개인이 민주 시민으로서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대응
할 수 있는 팩트체크 능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읽기 전략을 교육 현장에서 지도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이 진위 판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사전 검사와 본 검사에 모두 참여한 피험자 5명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예비 교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짜뉴스를 내적 정보만으로 판별하게 함으로써 내·외적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한 가짜뉴스 판별
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읽기’에 대한 논의의 구체화와 확장
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짜뉴스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
으로 하면서 내·외적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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